
화학제품 기술수준 선진국의 81%
KIET, 제조업 기술수준 세계최고 대비 80% … 섬유도 8 1% 달해

국내 제조업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서는 5년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2002년 9월 국내 5007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02 제조업 기술개발 현황조사

>를 벌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8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81-90% 수준이라는 곳이 30%, 91-99%가 25%, 61-80% 수준이 16%, 41-60% 수준이 15% 등

이었고, 최고 수준인 100%라는 곳도 12%에 달했다.

업종별로 세계 최고대비 수준은 전자(85%)와 반도체(83%)의 수준이 높았고 자동차(75%), 기계(7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화학(81%), 섬유의류(81%), 조선(80%) 등은 제조업 평균 수준이었다.

기술개발의 경제적 성과(7점 척도 평가)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5년 가량 앞선 가운데 5-6년 31%, 7-8년 11%, 9년이상 11% 등 5년 이상이 53%

에 달했다. 반면, 1-4년 앞선 곳이 40%, 대등하다는 곳이 6%, 뒤진 곳도 1%가 있었다.

세계 최고제품에 비해 취약한 기술분야로는 소재관련기술(33%)과 제품설계기술(29%), 부품관련기술(12%)

등이 꼽혔다.

제조기업의 85%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데 84%는 사내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1-2% 수준이라는 곳이 29%, 3-4%인 곳이 23%으로 나타나 5% 미만이 절반이 넘었다. 그러

나 10% 이상인 곳도 12%나 됐다.

연구개발인력 규모는 전체 종업원이 1-5%인 곳이 49%로 가장 많았고 6-10%인 기업이 23%, 11-20%

가 14%, 21%이상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현재의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기술변화 추이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향후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연구개발인력은 기술변화를 따라잡기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

다.

한편, 기술개발의 경제적 성과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품질수준향상 5.2 ▲매출확대 4.8 ▲수출확대 4.5

등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금 확충과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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